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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의원, "사기·횡령 등 금융사고 손실액 1조 원 
넘어섰다…마비된 내부 통제“

-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..
- 금융투자기관의 사기사고 손실액은 6,124억원을 기록..전체 사기사고 손실액 

중 88.8% 차지 
-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는 5년새 36배 급증(2019년 2.4억원->2023년 87.1억원)
- 강명구 의원, “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협..체계적으로 

관리하고 대응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!
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(경북구미시을·국민의힘)이 금융감독원에
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(2019년~2023년) 금융기관에서 발생
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. 대부분의 손
실은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해, '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
된 것 아니냐'는 비판이 제기됐다.

[금융기관의 금융사고건수 및 사고금액]
(단위: 건,억원)

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
사고건수 70 83 65 68 68 408
사고금액 4,419 1,248 754 2,682 1,350 10,453

※출처: 금융감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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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유형별로는 금융투자기관(자산운용사, 신탁사 등)에서 7,124억 원
의 손실이 발생했다. 그중 대부분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. 은행에서는 내부 
횡령 등으로 2,3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. 이어 저축은행이 525억 원, 보
험사가 461억 원, 신용정보사가 8.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.

또한, 금융투자기관은 사기 사고로만 6,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, 전체 
사기 손실액인 6,889억 원 중 88.8%를 차지했다.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
거래의 급증이 이러한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. 그러나 금융당
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관리 부실 문
제가 지적됐다.

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증가세도 심각했다. 저축
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.4억 원에 불과했으나, 2023년에는 87.1억 원으
로 36배 급증했다.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
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.

강명구 의원은 “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, 
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”며 “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
체계적 관리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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